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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섬유 경쟁력 높이 평가
품질은 이태리산과 비슷 … 브랜드파워 향상과 소량주문 대응이 과제

미국의 섬유 수요기업들은 한국의 섬유제품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 이태리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량 주문을 거부하는 영업방식은 개선돼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Kotra에 따르면, 2월3-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안 프리뷰 인 뉴욕> 섬유전시회에 참가한 미국의 섬유

관련 바이어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과 이태리에서 생산한 여성 드레스용 저지(섬유)에 대

한 품질평가에서 “이태리제품이 우수하다”고 답한 바이어의 비율은 55.7%, “한국제품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28.5%, “동일하다”는 응답도 8.2%였다.

이태리제품이 더 우수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이태리제품이 한국제품보다 6배 비싸다면 어느 것

을 구입할 것인가”라는 별도의 질문에 43.2%가 한국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실제 미국시장에서 이태리산 저지 직물은 야드당 수출가격이 25-30달러인데 비해 한국제품은 3-5달러선이

다.

섬유 전문가들은 품질 면에서 예상보다 큰 격차가 나지 않지만, 한국 섬유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브랜드

파워의 부재와 더불어 소량주문에 대응하지 않는 섬유기업들의 영업방식이 가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했다.

Kotra 장용훈 뉴욕 코리아 비즈니스센터(KBC) 부센터장은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 섬유에서 훨씬 많은 마진

을 챙기고 있지만 대량주문에 따른 재고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려주지 못한다“며 한국기업들이 소량주문에 응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지적했다.

뉴욕 섬유전시회에는 미국의 세계적 패션브랜드 랄프로렌과 캘빈클라인, 메이시백화점 등의 디자이너, 구매

담당자 등 600여명이 참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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